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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28) 축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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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2005년 악취방지법과 악취조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이 마련된 이후 악취발생사업장에서의 악취조사와 이에 
따른 악취방지시설 등의 연구 및 실증사업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
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산업시설에서의 악취와는 달리 동물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시설의 경우 농가의 
낙후된 돈사시설과 퇴비 및 액비제조시설 등이 돈사부지내 위치하게 됨으로써 악취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
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전까지는 돈사가 위치한 지역에 새로이 주거지가 형성되거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됨
으로 인한 악취분쟁이 발생되었다면, 최근에 들어서는 20～30년 전에 형성된 시골지역에서 조차 축산시설에서 
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악취의 확산범위, 악취 피해일수 등의 자
료를 근거로 피해로 인한 배상금액 산정액 산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.     

2. 악취농도 측정 및 악취배출량 산정
2018년 8월과 9월 축산시설을 방문하여 돈사, 액비저장조, 퇴비사 등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

생각되는 장소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3점 비교식 봉지법에 의해 희석배수를 산정하였다. 산정된 희석배수
와 돈사의 배기팬의 용량 등의 자료로부터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축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원에서의 총 악취
배출량으로부터 악취피해범위와 악취피해지역으로의 풍향자료를 고려하여 악취피해 배상금액을 살펴보았다. 

3. 결과 및 고찰
A시 축산농가 B의 개별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총악취배출량은 7.15×107 OU·m3/min에 해당하였다. 중앙

환경분쟁위원회에서 정한 악취배출량에 따른 악취로의 영향범위는 100 m 이내에서 최대 예상악취세기는 3.5
도 이상이며, 300 m 이내에서는 3.0도～3.5도, 1 km 이내에서는 2.5도～3.0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. 여기에 
실제 악취배출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하면 3년(1095일) 동안 적게는 30일부터 많게는 360
일의 피해가 인정되며, 피해산정기준에 따른 배상금액은 적게는 1인당 250,000원～850,000원으로 계산되었다.

최근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기간이 대부분 3년이상이고, 
축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대체로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, 축
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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